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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초경찰서(서장 최종혁) 생활
안전과(범죄예방진단팀)는 다세대 
주택 공동현관 잠금장치(도어록)
가 외부침입 등 생활 속 범죄 위
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범죄예방 
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

라 관내 다세대 주택에 ‘공동현관 
도어록’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
있다고 밝혔다.  
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(범죄예

방진단팀)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
관내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을 점

검한 바, 공동현관의 도어록이 미
설치 되어 있거나, 택배 등 생활 
속의 편리를 위하여 공동현관의 
비밀번호를 세대 벽면 등에 써 놓
는 경우, 공동 도어록을 설치하고
도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열어 놓
아 ‘공동현관 도어락’이 무용지물
이 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.
서초경찰서는 공동주택에 거주

하는 주민들에게 공동현관 도어
록이 미설치 된 가구는 설치를 할 
수 있도록 권장하고, 벽면 등에 노
출된 공동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는 
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. 아울러 
기 도어락이 설치된 가구는 문을 
열어 놓지 말고 잠금장치를 일상
화하는 등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
여 범죄 없는 행복한 서초구를 만
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.  

<김영미기자> 

“다세대 주택 공동현관 잠금장치 보면 범행 포기하기도”
서초경찰서, 범죄예방 효과 ‘공동현관 도어록’ 설치 권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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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년 전의 일
이다.
서울시 공무원 

공채 시험을 보
았는데 국어문제
에 ( )는 백행의 

기본인가? 라는 문제가 나왔다
( )를 메우는 문제였는데 나열

된 예제가 인, 의, 효, 예, 신이라
는 오지선다 문제다.
나는 그 중 효를 찍었고 정답이

었다. 결과는 합격하여 시작한 공
직 생활은 세월이 흘러 퇴직을 한 
지도 3년이 넘었다. 총각시절 같
은 직장의 동료 여 직원을 만나 
결혼을 하였고 두 아들을 낳았다. 
아이들을 키워야 되기에 시골의 
어머님이 오셔서 키워 주셨다.
어쩔수 없이 농삿일을 하시던 

어머님은 사정에 못 이겨 오셔서 

아이들을 키워 주신 것이 지금도 
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하다. 아
이들이 중학교 가기까지 봐 주시
다 서울에 계시란걸 뿌리 치시고 
시골에 가셨는데 같이 계시는 동
안 평균 두달에 한번씩은 시골에 
가셨다.
농사일을 하시다 오셔셔 아이

들을 봐 주시지만 마음은 늘 고향
에 계시는 것 같았다. 농사를 남
을 주시라고 해도 막무가내 당신
이 모든 것을 다 주관 하셨다.
그런데 시골에 가실때는 이것

저것 배낭에 넣어 꼭 꼭 배낭을 
메고 다니셨다. 손가방에 무엇을 
넣어 들고 다니시기 불편하시기
에 아주 배낭을  이용하셨다. 
어머님은 시골에 계실때는 일

인 오역으로 암소를 키우시고 밭
농사, 논농사 일을 하시고 가게를 

보시고 매주 담배를 타러 가시고 
연로하신 아버님 병수발까지 혼
자 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. 
정말 성실과 근면으로 몸을 돌보
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을 하셨다. 
이웃 집 할머니는 어머님을 여 장
사라 하신다. 남자들도 못하는 일
을 부지런하게 감당하셨으니 말
이다. 나는 시골에 가시지 말고 
다 정리 하고 서울에 같이 살자고 
하였으나 ‘아이들이 크고 나면 가
야지’ 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셨다. 
어느날 내려 가신다고 시골에 가
신다고 하시길래 그러시면 일본 
오사까 친척집을 방문겸 여행을 
한번 하자고 해서 일본 친척집에 
같이 다녀왔다. 그것이 어머님과
의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 여행이
었다. 세월은 흘러 어머님은 돌아 
가셨고 나도 공직을 은퇴하였다.
나는 퇴직 후 조그마한 회시에 

다니며 최근에는 어머님이 메고 
다니신 배낭을 벤치마킹하여 나도 

배낭을 메고 다닌다. 손에 가방을 
들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
나 배낭 가방을 메니 참 편하다. 
나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

업하고 도시로 나와 중학교부터 
대학까지 다녔다.
가끔씩 돌아 보면 고인이 되신 

형님과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형
수님에게도 큰 감사가 된다. 
형수님 밑에서 공부한 그 시절

이 살아 갈수록 감사하다는 말을 
다 할수가 없다.
주위를 보면 배낭을 메고 다니

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 많이 있
지만 나도 늘 배낭가방을 메는데 
그 배낭속에 지나간 옛 시절이 구
름이 가듯 멈추어 있는 것 같다. 
어머님이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
메시던 그 배낭을 아들이 그 나이
가 되어 메니 말이다. 

기고 – 임대성, 전) 서초구청 건설교통국장, 공학박사, 기술사, 수필가(2013년국제문예등단)

서초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
세 신고．납부의 달을 맞아 4
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법인
지방소득세 신고．납부기간을 
운영한다.
관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

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
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
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
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5월 
4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
야 하고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
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하
여 신고．납부하여야한다.
서초구는 4월 중에 법인지방

소득세 신고．납부 안내문 2만
8천838건을 관내 법인과 세무
대리인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

이며, 자세한 신고납부 안내는 
위택스(www.wetax.go.kr) 
및 이택스(http://etax.seoul.
go.kr)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
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.
한편, 코로나19로 사업에 

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
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(의
료, 여행, 공연, 유통, 숙박, 음
식업 등, 단 사치성유흥업은 
제외)은 6개월까지 납부기한 
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
하고자 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
만료일 10일 전까지 관할구청
에 팩스나 우편으로 지방세 납
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
여야 한다.

<이연익기자> 

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기간 
코로나19로  법인 납부기간 6개월 연장

내가 배낭 가방을 메는 이유



전  면  광  고
Seocho Newspaper16 제681호 2020년 4월 6일 (월)


